
“연주는 언제나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 부모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연주(가명) 이야기-

이제 17살이 된 연주(가명)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모릅니다. 연주의 어머니는

 연주가 3살, 동생이 1살일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연주가 5살 때 

두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연주에게 할머니는 엄마이고, 아빠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지체장애가 

있는 고모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느라 나날이 늙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연주는 늘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환경에서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연주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머니의 짐을 덜어 드리고 

싶어 의사의 꿈을 버리고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고에 들어갔습니다. 연주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인재들만 모인 학교로 40: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 없이도 바르고 똑똑하게 자란 연주가 너무나 이쁘고 기특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매일 연주 자랑을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쁜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란 연주가

 학비 대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연주의� 학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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